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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고를 통해 이 시기 아동들의 미디어 사용 
실태와 독서 시간 및 독서 태도의 관계를 검토하고, 미디어와 독서에 아동의 실행기능과 부
모의 미디어 사용 정도와 자녀 대상 미디어 사용 교육 여부 등의 다른 요인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부모 보고 자료의 분석 결과, 부모가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
의 미디어 사용량도 많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아동일수록 읽기를 덜 선호하였
다. 또한, 실행기능이 낮은 아동일수록 미디어 사용량이 많고, 독서를 덜 선호하며 독서 시간
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행기능의 전환능력은 독서 시간과 선호를 둘 다 설명하는 
고유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 이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독서 시간과 
선호의 증가와 관련을 보였고, 실행기능 문제행동 보고 점수는 낮아져 미디어 이용 교육의 
중요성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의 양과 태도에 미디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실행기능의 발달 정도나 부모의 교육 제공 등의 요인이 추가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

주요어 : 미디어 기기 이용, 실행기능, 전환능력, 독서 선호, 독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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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개인적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넓은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도록 한다. 나아가 개인의 생각을 확장하고 심화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에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독서 활동은 크게 줄
어들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2020년 ‘청소년 책의 
해 포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에 대한 
흥미 및 실제 독서량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최고점
을 찍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중 24.8%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다(이순영 등, 
2019).

독서 활동의 감소는 문해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지식이나 올바른 정보 습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상국 만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3년마다 
성취도를 평가한 PISA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7개 회원국 중 1위였던 한국 청소년의 읽기 성취
도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양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구본권, 2021). 더불어 디지털 기기 사용으
로 독서가 감소하면서 정보를 단기 저장하는 단기
기억 용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울프, 
2019).

미디어에 대한 과다한 노출은 영유아기부터 읽기 
발달의 근간이 되는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는 보고도 많다. 특히, TV시청을 많이 한 아동일
수록 어휘 학습, 표현 언어 산출에 더 어려움을 보
이는데, 미디어 노출로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배소영, 정연구, 2015; 
Christakis et al., 2009; DeLoache et al., 2010; 

Linebarger & Walker, 2005; Naigles & 
Mayeux, 2001; Tomopoulos et al., 2010). 어휘
와 같은 언어 영역은 향후 아동이 글자를 읽고 이
해하는 읽기의 근간이 된다. 만일 아동이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 어휘 및 표현 언어 등의 발
달이 저해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읽기 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비
롯된 미디어 노출과 사용은 이후 미디어 사용과 노
출 정도만이 아니라 언어발달, 읽기 발달에 영향을 
주어 독서 활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미디어 사용 빈도와 사용량, 의존도 또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노출, 그리고 읽기 발달과 
독서 태도, 독서량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미디어 사용은 자녀의 미디어 사
용도 증가시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의 감소와 
더불어 독서나 놀이와 같은 다른 활동의 감소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사용에 긍정적이고 의
존적인 부모일수록 자녀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의존
하는 것에 더 긍정적이고 허용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읽기 능력과 태도는 부모가 다양한 책을 
가정에 구비하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지와 같은 
가족의 문해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Hewison & Tizard, 1980; Stevenson & 
Fredman, 1990; Tizard et al., 1982; Yule & 
Rutter, 1985). 부모의 높은 미디어 의존도는 이러
한 문해 환경 형성과 읽기 경험 제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미디어 사용량과 빈
도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더불어 아동의 독서 태
도와 습관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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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에 대한 흥미와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이순영 등, 2009). 적절한 미디어 사용
과 더불어 독서 활동을 유지하는 아동과 성인도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해보면 미
디어 노출과 사용이 독서 활동 유지나 감소에 영향
을 끼치는 과정에는 행동과 사고 조절 능력과 같은 
또 다른 요인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행동과 사고 조
절을 관장하는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 EF, 
Diamond, 2011, 2013)은 읽기 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미디어 사용과 노출 정도의 개인차에도 기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행기능이란 변화되는 환경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만으로 충분하지 않
을 때 사용되는 상위인지능력이다. 실행기능은 보
통 억제(Inhibit), 전환(Shift),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Diamond, 
2013). 이 실행기능의 세 하위 요인들은 모두 독서 
능력의 근간인 음운 인식, 읽기 이해 및 읽기 유창
성과 같은 요인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
제원 등, 2013; 주나래, 최영은, 2015; 황미나, 
2014; Borella & de Ribaupierre, 2014; Borella, 
et al., 2010; Cartwrigtht, 2002; Kieffer et al., 
2013; Pimperton & Nation, 2010; van der 
Sluis et al., 2007).

이와 더불어 실행기능은 다른 활동에서 독서로 
전환해야 하거나 긴 시간 동안 책읽기에 집중하는 
정도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실행기능은 외현
적 행동의 조절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iggs et al., 2004; Sulik et al., 2015). 
독서 활동을 유지하려면 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
읽기를 방해하는 충동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억제해

야한다. 또한 게임이나 웹 서핑 등 다른 활동을 하
다가도 독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서를 위한 시
간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는데 실행기능
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
라서 문자 해독이나 내용 이해와 같은 독서의 근간
이 되는 능력과 함께 실제 독서 시간 등과 같은 독
서량에도 실행기능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미디어 노출 및 사용과도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미디어 기기에 과노
출된 아동들의 실행기능은 저하되어 있다는 경향
성이 보고되었다(Barr et al., 2010; Lillard & 
Peterson, 2011; Nathanson et al., 2014). 일례
로, Nathanson과 동료들(2014)은 아동의 TV 시청 
시간이 길고, 더 어린 나이에 TV에 노출될수록, 아
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도 크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실행기능의 저하는 TV에 아주 짧
은 시간 노출되어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Lillard & Peterson, 2011), Lillard와 Peterson 
(2011)이 9분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TV 프로그램
을 제시한 후 아동의 실행기능을 평가하였더니, 아
동의 나이, 주의력, TV 노출 정도를 통제한 후에도 
빠르게 바뀌는 TV 만화를 본 아동이 실행기능 과
제에서 어려움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단 9분 노출
이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TV 프로그램이 일시적
으로 아동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TV 프로그램 내용도 실행기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1세와 4세 시기에 성인 
중심적 TV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된 아동들일수록 
4세 때 실시한 실행기능 문제행동 평가(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preschool version, BRIEF-P)에서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고, 어휘력이나 지능과 같은 다른 
인지능력 평가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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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 et al., 2010). 미디어 과노출로 인한 실행기
능의 미성숙은 아동의 미디어 과사용에 다시 작용
하는 순환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한 시
간에 시청하거나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 뒤 중단하
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실행기능의 성숙도
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미디어 기기의 사용은 최초 노출 시
기부터 노출 빈도와 그 양에 따라 독서 행동을 감
소시키고 독서 태도의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어릴 때부터의 미디어 노출과 사
용은 실행기능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실행기능의 
미성숙은 독서에 근간이 되는 읽기 능력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다른 활동에서 독서 
활동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기저 요
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독서량이나 독서 태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실행기능이 미디어와 독서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
한 조절 변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실행기능은 미디어 사용과 독서 
활동에 각각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제3의 변인일 
가능성도 있다. 개인이 지닌 실행기능 능력에 따라 
미디어 기기 사용량이 많아도 독서 활동으로 잘 전
환하거나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혹은 실행기능이 잘 발달하였을수록 미
디어 과노출에 덜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이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형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속
하도록 하는데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 기기 사용, 독서, 그리고 실행기
능, 이 세 가지 요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이용과 독서 간의 관계를 탐색하며, 
이때 실행기능이 조절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혹은 제3의 변인으로 미디어 사용과 독서에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독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

로 보고된(이순영 등, 2019) 초등 고학년인 4, 5, 6
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고학
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최초 미디어 노출 
시기와 양, 현재 미디어 노출 정도, 독서에 대한 
태도와 시간, 실행기능 발달 정도, 그리고 부모의 
미디어 기기 사용량과 부모가 미디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독서에 대한 태도는 
독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독서에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고
(최영은 등, 2013; Lawson et al., 2018), 문해력 
발달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예, 
Aikens & Barbarin, 2008)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
고하여 사회경제적지위(socioeconomics status, 
SES)도 함께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 정도는 대개 다양한 과제
들을 활용하여 직접 관찰, 측정하지만 실행기능 
행동평가 검사(Behavior Rating Inventory for 
Executive Function: BRIEF척도)와 같이 부모와 
교사의 보고로 측정되기도 한다(Gioi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식 연구 방법을 사
용하였기에 아동의 실행기능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
하였고, BRIEF척도를 통해 부모가 평정한 자녀의 
실행기능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이 독
서 시간 및 선호도와 관계가 있는가?

연구목적 2. 실행기능이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
과 독서 시간 및 선호도를 조절하는 조절 변인으로
서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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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3. 부모와 관련된 변인(미디어 기기 이
용 정도와 태도,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 제
공 여부)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 실행기
능, 독서 시간 및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가?

방  법

연구대상

2018년 9월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을 통해 모
집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333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응답에 불성실
한 경우(13명), 모집 대상자 나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9명), 아동이 특수학급에 다니는 경우(7명)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3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304명의 자료 중, 126명은 어머
니(母)였고, 나머지 178명은 아버지(父)였다. 부모 
보고의 대상 자녀 중 남아는 159명이었고, 여아는 
145명이었다. 이 중 90명이 초등학교 4학년, 102
명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112명이 초등학교 6
학년이었다.

연구도구

초등학교 고학년의 미디어 기기의 사용과 실행기
능, 그리고 독서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
에 사용된 설문은 네 영역, 1) 인구학적 배경, 2) 
보호자와 아동의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사용, 3) 아
동의 실행기능, 그리고 4) 아동의 독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배경
자녀의 출생연도, 성별, 출생순위(첫째, 둘째, 셋

째 이상, 외동), 그리고 주 양육자 유형(어머니, 아
버지,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중 선택)을 조사하였
다. 그리고 보호자의 현재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총 교육연수,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 등을 통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조사하였다.

미디어 보유 및 사용
각 가정의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사용 실태를 알

아보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사용한『영유아
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이정림 등, 
2013)의 문항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먼저 가정에 보유 중인 
미디어 기기 형태, 자녀가 사용 중인 미디어 기기 
종류,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기기 종류를 
선택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보유 중인 
미디어 기기 종류 문항은 “현재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기의 종류를 선택해주십시오.”로 (1) 
TV, (2) 스마트폰/스마트패트 (3) 컴퓨터, (4) 비디
오 게임기, (5)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
도록 하였다. 부모/자녀의 각 미디어 기기 사용 시
간, 자녀가 처음 미디어 기기에 노출된 시기 및 시
간을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의 TV 이용 시간
은 “현재 자녀의 하루 평균 TV 이용 시간은 얼마입
니까?”라는 질문에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미
디어 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현재 자녀
가 TV/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준
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객관식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미
디어 기기 사용 목적, 미디어 기기 사용에 관한 교
육 제공 여부, 보호자와 미디어 기기 사용 후 관련
된 대화 여부의 질문들을 제시하였다(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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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및 부록 자료는 아래의 링크1)에서 볼 수 있음.)

실행기능 행동 평가 검사 척도(Behavior Rating 
Inventory for Executive Furnction: BRIEF)

자녀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Gioia 등
(2000)이 개발한 실행기능 행동 평가 검사(BRIEF)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행동규제요인
(Behavioral regulation factor)과 메타인지요인
(Metacognition factor)으로 구성된다. 이중 읽기
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된(안제원 등, 2013; 주나
래, 최영은, 2015) 행동규제요인 문항을 사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행동규제 영역은 억제(10 문항)
와 전환(8 문항)에 더하여 감정조절(10 문항)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조절은 감정적 반응을 적절
히 조절하는지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억
제나 전환과 달리 독서 능력과 직접적 관련성이 보
고된 적은 없으나 미디어 노출과 독서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도 포
함하였다.

억제 문항의 예로는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스
스로 멈추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을 방해한
다.” 등이 있다. 전환 문항의 예로는 “새로운 장소
나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
린다.”, “교사나 교실이 바뀌면 힘들어한다.” 등이 
있다. 감정조절 문항의 예로는 “폭발하듯이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가 있다.”, “별 이유 없이 심
하게 화를 낸다.” 등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자녀의 실행기능 측정을 위해 보호자는 “지난 6개
월 동안 기술된 행동들이 응답자의 자녀에게 얼마
나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1) 문제된 적
이 없는지 (0점), (2) 가끔 있는지 (1점), (3) 자주 
문제가 되었는지 (2점) 중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

1) https://padlet.com/yochoi/2021appendix

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56점까지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이 낮고 문제행동이 많은 것
으로 해석한다.

독서 실태 조사
자녀의 현재 독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녀의 

독서 선호도, 평일, 주중에 독서를 포함한 각 활동 
별 소요 시간, 지난 학기에 교과서/참고서를 제외
하고 읽은 책의 권수,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 책
을 읽게 되는 계기,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책 종
류별) 등을 조사하였다. 본 설문에 사용된 질문들
은『2010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문화부, 2011)를 
연구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독서 실태 조사
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번 문항은 “자녀가 
책을 읽는 것을 즐기나요?”로 (1) 매우 좋아한다, 
(2) 조금 좋아한다, (3) 보통이다, (4) 조금 싫어한
다, (5) 매우 싫어한다. 중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
였다. 2번 문항은 자녀의 일과를 물어보는 문항으
로 “자녀는 다음과 같은 일(학원/과외, 공부/숙제, 
TV시청, 컴퓨터, 휴대폰, 책 읽기)을 평일 하루/주
말 평균 얼마나 합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은 (1) 
안 본다/안 한다, (2) 30분 미만, (3) 30분~1시간 
미만, (4) 1~2시간 미만 (5) 2~3시간 미만, (6) 3~4
시간 미만, (7) 4~5시간 미만, (8) 5시간 이상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3번 문항은 “지난 학기에는 교
과서/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 몇 권의 책을 읽었나
요?”로 만화, 잡지 등 책 유형별로 지난 학기에 읽
은 권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번 문항은 “자녀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음 중 어
떤 것인가요?”로,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
아서, “학교 도서관 등 책을 빌릴 곳이 없어서” 등
이 포함된 11가지 이유 중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5번 문항은 ”자녀가 주로 책을 읽게 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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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SES
모 교육년수1 304 6 20 14.83 2.272
부 교육년수 304 6 22 15.49 2.396

월소득2 304 174.5 700(이상) 475.82 127.78

부모
TV3 304 0 480 133.24 98.002

스마트폰 304 0 1080 185.24 152.678
컴퓨터 304 0 780 123.74 155.741

아동
TV 304 0 930 86.89 79.166

스마트폰 304 0 1200 109.56 109.861
컴퓨터 304 0 720 44.08 61.793

영유아기
TV 304 0 360 73.59 68.734

스마트폰 304 0 600 26.12 56.743
컴퓨터 304 0 120 7.93 21.240

1단위: 년
2단위: 만원
3단위: 분(하루 평균 이용 시간)

표 1. SES 및 미디어 기기 사용 기술통계 분석

기는 무엇인가요?”로, “학교 숙제”, “친구가 권해
서” 외의 7가지 예시 중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항에는 ”자녀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책의 유형에 따
른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을 작성해 주세요.”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부록 3, 위 링크 참조).

자료분석

자료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된 
요인들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한 뒤, 요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기반
하여 미디어 이용과 실행기능의 요소들이 독서 시
간과 선호를 고유하게 설명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학년별로 같

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학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행기능이 미디어 이용과 독서 관련 
변인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미
디어와 실행기능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미디어 기기 이용 관련 교육 여부에 따라 독서 선
호와 시간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독립 t-검증
을 수행하였다.

결  과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SES), 미디어 기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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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SES
모교육수준 .144* -.117* .139* .156**

2 부교육수준 .147** .114*

3 월소득 .113* .154**

4
부모

TV . .133* .376** .176**

스마트폰 . .174** .186** .201** .379** .119*

5
컴퓨터 . .113* .182** .177** .180**6

7
영유아기

TV . .301** .270** .118*

스마트폰 . .171** .123*

8
컴퓨터 . .221** .145* .143*9

10
현재

TV . .118*

스마트폰 . .140* -.209**

11
컴퓨터 . .152**12

13
BRIEF

감정조절 . -.147*

전환 . -.119** -.131*

14
억제 .15

16
독서

시간 . .364**

선호 　 　 　 　 　 　 　 　 .17
* p < .05   ** p < .01

표 2. SES, 미디어 기기 사용, 실행기능, 독서 간 상관분석 결과

관련 변인, 실행기능 행동평가검사(BRIEF) 점수, 
독서 시간 및 선호도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고 이
중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 관련 기술통계는 표 1에 
기술하였다. 이밖에 미디어 기기 이용 목적 및 내
용, 독서 관련 기술통계 결과를 부록 2-1~4, 
3-1~8(위 링크 참조)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기기 이용, 실행기능, 독서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디어 기기 이용, 실행기능, 독서 간의 상관 

관계

먼저 SES, 부모, 영유아기, 현재 아동의 미디어 
이용량과 BRIEF 점수, 독서 시간 및 선호도 간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2).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
다.

부모 및 아동의 영유아기/현재 미디어 사용량
부모, 아동, 0~2세 때 미디어 이용 간 관계를 살

펴보면, 부모가 미디어 기기를 많이 사용할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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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디어 기기 사용량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TV를 많이 볼 때, 아동 역
시 TV를 많이 보았고(r = .358, p < .0001), 부모
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때,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높았다(r = .293, p < .0001). 이러한 
경향은 아동이 영유아기(0~2세)였을 때에도 관찰되
어 부모가 현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면, 0~2
세 때 아동의 TV 이용도 높게 나타났다(r = .256, 
p < .0001). 아동의 현재 미디어 기기 이용과 과거 
영유아기 때 이용 간 관계를 살펴보면, 0~2세 때 
TV를 많이 본 아동이 현재에도 TV(r = .284, p < 
.0001)와 스마트폰(r = .228, p < .0001)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기기 사용과 독서 변인 간 상관
미디어 이용과 독서 간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아동, 0~2세 때 미디어 이용 시간과 독서 시간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아동의 스마트
폰 이용 시간과 독서 선호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 아동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때 읽기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81, 
p = .002).

미디어 기기 사용과 실행기능 간 상관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이 많을 때 실행기능 문제

행동 척도 점수가 높아 실행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2세 때 컴퓨터 이
용 시간은 전환(r = .135, p = .019), 억제(r = 
.116, p = .044)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영유아
기에 컴퓨터 이용을 많이 하였을수록 현재 아동의 
실행기능 문제행동 보고가 높아 실행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감정조절(r =. 116, p = .044), 전환(r = .113, p = 

.049)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현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조절과 전환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기능과 독서 간 상관
실행기능과 독서 변인은 부적 상관을 보여 실행

기능 문제행동 척도 점수가 낮은 아동, 즉, 실행기
능 관련 문제행동이 적은 아동일수록 책을 많이 읽
고, 독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의 독서 시간은 전환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133, p = .021), 독서 선호는 감정조절(r = 
-.136, p = .021), 전환(r = -.176, p = .002), 억
제(r = -.121, p = .035)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여 
억제와 전환 능력이 좋고, 감정조절을 잘할수록 독
서 활동 선호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년별 상관분석 결과
변인 간의 상관을 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라 다른 패턴이 관찰되었다(표 3 참조).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TV,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독서 선호 간 부적 상관이 관찰되어 TV와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들의 독서 선호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기능의 감정조절, 전환 
척도와 영유아기 및 현재 미디어 이용 시간 간 정
적 상관이 나타나, 영유아기 때와 현재 미디어 이
용 시간이 많을수록 실행기능 문제행동 보고가 높
았다. 이와 반대로, 5학년과 6학년은 TV, 컴퓨터 
이용 시간과 독서 시간 간 정적 상관을 보여 TV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독서 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6학년에서의 스마
트폰 사용 시간과 독서 선호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초등 4학년과 달리 5, 6학년은 학습이나 교육
을 위해 컴퓨터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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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전환 감정조절 독서시간 독서선호

초4

영유아기
TV .245* -.314**

스마트폰
컴퓨터 .238*

현재
TV -.270*

스마트폰 .259* -.215*

컴퓨터

초5

영유아기
TV

스마트폰 -.217* -.234*

컴퓨터 .208*

현재
TV .199*

스마트폰
컴퓨터

초6

영유아기
TV .364**

스마트폰 .202*

컴퓨터 .197* .210*

현재
TV .244*

스마트폰 -.311*

컴퓨터 .249*

*p < .05, **p < .01

표 3. 학년별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실행기능, 독서 시간 및 선호도 간 상관관계

(부록 2-3 참고), 독서에서도 교과서를 읽는 시간
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부록 3-3 ~ 3-6 참고) 
학업 부담이 증가한 5, 6학년에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디어 이용과 독서에서 실행기능의 역할 

검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상관분석 결과, SES는 여러 요인들과 상관을 보
였다.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독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자녀의 TV시청은 

줄어들었으나 컴퓨터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따라서 SES를 통제한 후 미디어 사용량이 
독서를 예측할 수 있는지 독서 시간과 독서 선호를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SES를 투입하였고, 모형 2, 3, 4에서 차
례대로 부모, 영유아기(0~2세), 현재 아동의 미디어 
기기(TV,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량을 투입하였다. 
또한, 모형 5에는 실행기능 관련 요인으로 세 가지 
BRIEF 점수(감정조절, 전환, 억제)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을 투입한 모형 5단계는 독서 
시간을 12.6% 설명하였다(R2= .126, F(1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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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β t R2 △R2

1 SES
모 교육년수 -.054 -.712

.003 -부 교육년수 .045 .600
월소득 .031 .516

2

SES
모 교육년수 -.045 -.601

.052* .050**

부 교육년수 .054 .733
월소득 -.015 -.256

부모† 
TV .038 .659

스마트폰 .135 2.304*

컴퓨터 .146 2.472*

3

SES
모 교육년수 -.059 -.792

.074** .022

부 교육년수 .053 .715
월소득 -.002 -.036

부모
TV .035 .604

스마트폰 .103 1.695
컴퓨터 .136 2.303*

영유아기†
TV .037 .620

스마트폰 .098 1.559
컴퓨터 .070 1.128

4

SES
모 교육년수 -.052 -.702

.097** .023

부 교육년수 .051 .692
월소득 -.009 -.154

부모
TV .001 .009

스마트폰 .102 1.646
컴퓨터 .121 2.048*

영유아기
TV .011 .180

스마트폰 .099 1.571
컴퓨터 .053 .857

아동†
TV .100 1.548

스마트폰 -.084 -1.317
컴퓨터 .137 2.268*

5

SES
모 교육년수 -.040 -.537

.126** .028*

부 교육년수 .037 .497
월소득 .003 .047

부모
TV .003 .057

스마트폰 .099 1.616
컴퓨터 .122 2.096*

영유아기
TV .012 .198

스마트폰 .094 1.512
컴퓨터 .073 1.177

아동
TV .095 1.484

스마트폰 -.061 -.946
컴퓨터 .116 1.920

BREIF
감정조절 -.031 -.365

전환 -.198 -2.665**

억제 .117 1.422
*p<.05, **p<.01, † 미디어 이용시간, 종속변인: 독서 시간

표 4. 미디어 이용, 실행기능, 독서 시간 간 위계적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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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p < .01). SES, 부모, 영유아기, 현재 아동
의 미디어 사용량이 9.7% 설명력을 보였고, BRIEF 
점수가 2.8%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전체 모형 중 부모의 
컴퓨터 사용량(β = .122, t = 2.096, p < .05)과 
BRIEF 전환척도(β = -.198, t = -2.665, p < .01)
가 독서 시간의 개인차에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독서 선호의 예측 모형에서 모든 변인을 투입한 
모형 5단계는 독서 선호를 15.2% 설명하였다(R2= 
.152, F(15, 288)= 3.431, p < .01). SES, 부모, 
영유아기, 미디어 사용량이 8.0% 설명력을 보였고, 
현재 아동의 미디어 사용량이 4.2%의 추가 설명력
을, BRIEF 점수가 3.0%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고, 
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특히 전체 모형 중 모의 교
육년수(β = .153, t = 2.111, p < .05), 부모의 컴
퓨터 사용량(β = .194, t = 3.384, p < .01), 아동
의 스마트폰 사용량(β = -.214, t = -3.364, p < 
.01)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BRIEF 전환척도(β = -.128, t = -1.746, 
p = .082)의 경우 유의도에 근접한 설명력을 보였
다.

실행기능의 조절 효과 검증 결과
미디어 사용량과 독서 간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
용하여 조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 선호와 관련
하여, 모형 1에서 SES를, 모형 2에서 미디어 기기 
이용, 모형 3에서 실행기능, 모형 4에서 미디어 기
기 이용과 실행기능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미디어 사용량과 실행기능 변인은 이전 위계적 회
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던 변인을 투입하
였다. 따라서 독서 선호를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부

모의 컴퓨터 사용량,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량, 
BRIEF 전환 척도를 투입하였고, 독서 시간을 설명
하는 모형에서는 부모의 컴퓨터 사용량과 BRIEF 
전환 척도를 투입하였다. 미디어 기기 이용과 실행
기능의 상호작용 항은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고 회
귀계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홍세희, 정송, 
2014) 독립변수인 미디어 사용량(부모의 컴퓨터 사
용량,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조절변수인 실행
기능(BRIEF 전환 척도)을 평균중심화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 시간에서 부모의 컴
퓨터 사용량과 전환척도의 조절효과는 관찰되지 않
았다(β = -.091, t = -1.590, p = .113). 독서 선
호에서도 부모의 컴퓨터 사용량과 전환척도의 조절
효과(β = .014, t = .251, p = .802) 및 아동의 스
마트폰 사용량과 전환척도의 조절효과(β = -.082, 
t = -1.498, p = .135)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부
록 4-1 참조).

실행기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실행기능이 제3의 변인으로서 미디어 이용과 독서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추가로 실
행기능과 미디어 이용 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실행기능(감정조절, 전환, 억제)이 현재 아동의 
미디어 사용량(TV, 스마트폰, 컴퓨터)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분석한 결과, 실행기능 중 감정조절 척
도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1.5% 설명하였고
(R2= .015, F(1, 302)= 4.626, p < .05),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β = .123, t = 2.151, p < .05). 
그 외 다른 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
았다.

학년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상관분석 결과, 세 요인의 관계가 학년별로 다르

게 관찰되었기에 추가로 학년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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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β t R2 △R2

1 SES
모 교육년수 .124 1.655

.027 -부 교육년수 .010 .130
월소득 .075 1.273

2

SES
모 교육년수 .118 1.591

.069** .042**

부 교육년수 -.003 -.038
월소득 .045 .768

부모† 
TV -.114 -2.001*

스마트폰 .037 .635
컴퓨터 .182 3.111**

3

SES
모 교육년수 .130 1.753

.080** .010

부 교육년수 -.007 -.092
월소득 .036 .612

부모
TV -.100 -1.718

스마트폰 .065 1.068
컴퓨터 .186 3.166**

영유아기†
TV -.095 -1.581

스마트폰 -.016 -.251
컴퓨터 -.028 -.447

4

SES
모 교육년수 .141 1.934

.122** .042**

부 교육년수 -.026 -.362
월소득 .030 .512

부모
TV -.090 -1.496

스마트폰 .116 1.895
컴퓨터 .184 3.172**

영유아기
TV -.072 -1.188

스마트폰 -.008 -.128
컴퓨터 -.047 -.769

아동†
TV -.016 -.244

스마트폰 -.224 -3.555**

컴퓨터 .093 1.566

5

SES
모 교육년수 .153 2.111*

.152** .030*

부 교육년수 -.049 -.682
월소득 .022 .386

부모
TV -.092 -1.544

스마트폰 .118 1.950
컴퓨터 .194 3.384**

영유아기
TV -.067 -1.109

스마트폰 -.014 -.223
컴퓨터 -.020 -.325

아동
TV -.017 -.272

스마트폰 -.214 -3.364**

컴퓨터 .078 1.320

BRIEF
감정조절 -.009 -.104

전환 -.128 -1.746***

억제 -.060 -.734
*p<.05, **p<.01, ***p=.082, † 미디어 이용시간, 종속변인: 독서 선호

표 5. 미디어 이용, 실행기능, 독서 선호 간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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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표준편차 F t

스마트폰
이용량

영유아기
긍정적 36.18 74.426

9.915 2.097**

부정적 20.16 42.114

현재
긍정적 86.33 67.896

3.941 -3.312**

부정적 123.30 126.568
*p<.05, **p<.01

표 6.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 태도와 아동의 과거 및 현재 스마트폰 이용량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4의 독서 선호 분석에서 
SES와 부모, 영유아기, 현재 아동의 미디어 이용량
을 투입한 모형 4단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
다(R2= .331, F(12, 77)= 3.177, p < .01, 부록 
4-2 참조). 초4의 경우,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을수록 독서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13, t = -2.423, p < .05). 실행기능의 역할
은 상관분석에서는 나타났으나(표 3) 회귀분석에서
는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다. 초4와 달리 초5와 6
에서는 다른 패턴이 관찰되었다. 초5의 독서 선호
의 경우에는 SES와 부모의 미디어 이용량을 투입
한 모형 2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R2= .205, 
F(6, 95)= 4.072, p < .01), 부모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높을수록 아동의 독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325, t = 3.308, p = .001, 부록 
4-3). 초6의 독서 시간은 모형 2, 3단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SES, 부모 및 영유아기 미
디어 이용량을 투입한 모형 3단계(R2= .186, F(9, 
102)= 2.587, p < .05)에서 영유아기 TV 이용량이 
많을수록 독서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59, t = 2.385, p = .019, 부록 4-4). 그러나 
초4 독서 시간, 초5의 독서 시간, 초6의 독서 선호
도에서 실행기능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063)(전체 결과 
값은 부록 4-2 ~ 4-7 참고).

부모의 태도 및 미디어 이용 교육 효과

미디어 기기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
도에 따라 영유아기와 현재의 미디어 사용량이 다
른지 t-검증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스마
트폰 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영유아기 때 
스마트폰 이용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
러나 현재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오히려 반
대 경향을 보여 부모가 스마트폰 이용에 부정적일
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이 많았다(표 6). 이렇게 
반대의 양상이 관찰된 것은 영유아기에는 스마트폰 
이용에 긍정적인 부모일수록 자녀의 스마트 기기 
이용을 허용하여 이용량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았
던 반면에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된 현재에는 자녀
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이에 대한 부모의 부
정적 태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동이 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때 부모가 이용 교
육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 BRIEF 점수, 독서 시간 및 선호가 차이가 나
는지 분석한 결과, TV 사용 교육을 제공할 때 독
서 시간 및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제공할 때 독
서 시간 및 선호가 높았고, BRIEF 감정조절척도와 
전환 점수가 낮아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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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제공 평균 표준편차 F t

TV
독서 시간

제공함 115.81 82.686
3.675 4.097**

제공하지 않음 78.45 76.242

독서 선호
제공함 3.56 1.038

.079 2.495*

제공하지 않음 3.26 1.069

스마트폰

BRIEF
감정조절

제공함 13.81 3.474
.964 -2.312*

제공하지 않음 14.75 3.611
BRIEF
전환

제공함 11.48 2.671
2.513 -2.964*

제공하지 않음 12.46 3.041

독서 시간
제공함 111.52 83.872

2.331 3.555**

제공하지 않음 78.96 75.240

독서 선호
제공함 3.55 1.059

1.359 2.671**

제공하지 않음 3.23 1.047
*p < .05, **p < .01

표 7. TV 및 스마트폰 사용 교육 제공 여부와 독서 시간 및 선호도 간 관계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독서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최초 미디어 노출 시기와 양, 
현재 미디어 노출 정도, 독서에 대한 태도와 시간, 
실행기능 발달 정도, 그리고 부모가 미디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조사하여 미디어, 독서, 실행
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4, 5,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
해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 요
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부모보고 자료의 분석 결과, 우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미디어 사용과 노출에서 정적인 관계가 관
찰되었다. 부모가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가 영유아기였을 때 미디어 노출도 
많았고, 현재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영유아기 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을수록 현재에도 미디어 기
기 이용 시간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부
모가 미디어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미디
어 노출과 사용에 더 허용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녀의 미디어 노출 시기도 이르고 노출의 양도 높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이 영유아기 때 
형성한 미디어 기기 이용 습관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는 영유아기
에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활동에 
멈추지 않고 향후 발달상에서 지속하여 미디어 기
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만 2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텔레비
전을 시청한 아동일수록 6세 이후에도 2시간 이
상 시청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한 Certain과 
Kahn(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미디어 기기 이용과 독서 시간 및 선호 사이의 
관계는 그 양상이 다소 복잡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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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다른 
관계성이 관찰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초
등학교 5, 6학년과 달리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이 
높을 때, 독서에 대한 선호는 저하되었다. 스마트
폰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6학년에서
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독서 선호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독서 시간에 있어서는 미디어 이용
과의 특정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5학
년과 6학년은 TV, 컴퓨터 이용 시간이 높을수록 
독서 시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컴퓨터의 
경우 부록의 표 2-3에서 살펴볼 수 있듯, 아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목적 및 이용 내용의 1순위가 
‘학습 및 교육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컴퓨터는 
주로 학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독서 시간과 정
적 상관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과 달리 
컴퓨터의 경우에는 학습 목적으로서의 활용도가 상
대적으로 커서 독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거나 독서 시간을 감소하는데 기여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TV의 경우에는 오락과 휴식 목적이 주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도 독서 시간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현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TV시청이 스마
트폰으로 대체되는 경향성이 큰 만큼 향후 기기의 
용도별 사용 시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
라 독서 태도 형성이나 독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미디어 기기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독서 선호와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이다. 특히, 다른 미디어 기기들과는 달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높은 아동은 독서 활동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 
아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락 

및 여가 시간 활용’인 것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임 
등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한 잦은 영상 컨텐츠 시청은 빠르게 바뀌는 영상 
자극에만 반응하고 정적 자극인 ‘읽기 활동’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미디어 
기기에 자주 노출된 영유아는 종이책을 보려고 하
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권장희, 2012). Horvath 
et al.(2020)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의 경우, 감
정과 인지적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 ACC)의 부피 및 활
성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미디어에 대한 과노출이 뇌의 발달과 작용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아동의 주의력 및 인지발달
을 저해하고 이러한 경향이 ‘독서 활동’에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년별 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관계성은 4학년이 주축이 되어 나
타난 패턴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독서 관련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4학년 무
렵이기 때문에 4학년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학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
입하기 시작하는 5, 6학년에 비해 이러한 관계성이 
드러나기 좋은 시기가 4학년이거나 코호트에 따른 
차이로 스마트폰 이용 시기가 앞당겨진 4학년에서 
두드러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
구를 통해 관련한 요인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미디어 기기 이용과 실행기능의 관계 검토에서는 
미디어 기기를 오래 이용할 때, 실행기능 문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2세의 경우 TV와 컴퓨터 
사용은 BRIEF의 전환 및 억제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영유아기 때 미디어 노출이 아동의 현재 실
행기능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 가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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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끄는 것은 현재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BRIEF
의 감정조절 점수와 상관을 보이고, 감정조절 척도
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
을 갖는 점이다. 이는 실행기능이 독서만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으
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실행기능과 TV사용 간 유의한 연관성
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Barr et al., 2010; 
Lillard & Peterson, 2011; Nathanson et al., 
2014)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러한 경향성이 TV만
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남을 시사한다. 나
아가 실행기능 요소 중 억제나 전환과 같은 인지능
력들 보다 감정조절 척도가 초등 고학년 시기 미디
어 이용과 관련한 영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감정조절은 욕구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기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욕
구의 조절이 실제 스마트폰 사용의 행동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적절한 미
디어 사용 여부에 관여하는 실행기능의 주요 요소
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행기능과 독서 변인 간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
이 관찰되었다. 특히, BRIEF의 전환 척도는 독서 
시간과 독서 선호를 모두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즉, 실행기능의 전환능력 관련 문제행동 점
수가 높을수록 독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독서 
활동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행
기능은 음운 인식이나 읽기 이해, 유창성에도 관여
함과 동시에(안제원 등, 2013; 주나래, 최영은, 
2015; 황미나, 2014; Borella & de Ribaupierre, 
2014; Borella et al., 2010; Cartwrigtht, 2002; 
Kieffer et al., 2013; Pimperton & Nation, 
2010; van der Sluis et al., 2007) 실제 독서량과 
태도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러한 관계성에서 전환 능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종합해보면, 실행기능의 감정조절 능력의 저하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예측하였고, 실행기능의 전환 
능력은 독서 시간과 선호도의 개인차를 설명하였
다. 따라서, 실행기능은 미디어 이용과 독서 사이
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실행기능의 다른 하위 요소
들이 미디어 이용 양상과 독서 태도 및 시간에 각
기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미디어 노출과 과사용, 독서 관련 습관과 태
도 형성에 있어 실행기능의 하위 요소들이 다양하
게 개입될 뿐만 아니라 근간이 되는 주요한 인지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보고 자료에만 기
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는 주
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개 실행기능은 대면을 통해 
직접 여러 유형의 과제를 제시하고 측정한다(주나
래 등, 2015 참조). 독서 시간과 태도도 아동을 직
접 대면하여 묻거나 장기간의 참여를 통해 직접 읽
은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여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반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대단
위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일차적인 탐색의 방식으로 부모 보고식 자료 분
석을 기반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따라
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독서 시간, 태도, 행동 문제 등을 모니터링 해왔고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정확성에 
편차가 매우 컸을 수 있다. 따라서 실행기능이 독
서와 미디어 사용에서 갖는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컸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엿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실행기능은 독서 시간과 선호도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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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미디어 이용도 각각 예측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이 미디어 사용에 대
한 조절의 역할을 하여 독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
라 미디어 사용 및 독서에 각기 관여하는 공통적 
인지 및 행동 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실행기능의 성숙도가 아동 개인의 미디
어 사용 정도와 독서 관련 행동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실행기
능은 개인의 학업 성취도(Blair & Razza, 2007; 
Diamond & Lee, 2011), 직업적 성공(Prince et 
al., 2007), 유능한 사회적 관계 형성, 성공적인 
결혼 생활(Eakin et al., 2004)과 건강(Dunn, 
2010; Kucshe et al., 1993), 낮은 범죄 가능성 등
을 예측하는 주요한 발달의 지표로 대두되었다. 실
행기능은 학령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발달하는 능
력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하는 과정부터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이 독서 관련 행동과 
태도와 더불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어 실제 다양한 
행동과 사고 전반에 실행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보
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는 부모보고에만 의존하여 관련 요인들을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남아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배터리 과제를 실시
하여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더 정
확히 측정하고, 실제 아동의 독서에 대한 태도, 독
서 관련 행동 그리고 미디어 기기마다 용도별로 사
용 실태를 면밀히 측정하여 위의 관계를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 
결과도 관찰되었다. 부모가 미디어 사용에 대해 자

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진 역할에 대한 검
토였는데, 본 연구 결과, 아동이 미디어 기기를 이
용할 때, 부모가 미디어 기기 이용에 대한 교육(이
용 시간이나 이용 컨텐츠에 대한 규제)을 제공할 
때,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은 감소하였고, 독서 시
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행기능 점수
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미디어 기기 사
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어떻게 미디어 기기
를 사용하는가.’를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원격 수업 등이 
증가하여 아동에게 미디어 기기를 노출 시킬 수밖
에 없는 현실에서 미디어 기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의의를 갖는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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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an increase in the use of digital media devices, reading has been steadily declining, 
particularly beginning around K4 through K6. However, there is limited empirical evidence directly 
supporting this relationship.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usage of digital 
devices and reading, and how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EF) plays a role in this relationship. 
Overall, 304 parents whose children were in 4th to 6th grades reported on the average time their 
children spent using digital devices and partaking in various types of reading, together with their 
children’s attitude toward reading and EF. We also asked parents if they provided media education to 
their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parents use and rely on digital devices, the more 
their children rely on them. The more time children spent on their smartphones,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spend time reading books. In addition, children with lower EF scores spent more time on 
digital devices and less time reading, and were also less likely to prefer spending time reading. In 
particular, the shifting component of EF uniquely predicted reading time and preference. However,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EF was observed between digital device usage and reading. Instead, EF 
predicted reading and digital device usage. When parents provided education about digital device 
usage, the child’s reading time and preference increased and the EF-related problem score was lower, 
suggesting that providing education for children about digital device usage can be useful and effective.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factors such as children’s EF development and 
parental education may play a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igital device usage and 
read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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